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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 분과 [P-093]

해수면 온도 변동이 동해 해무 모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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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는 대기–해양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현상으로 해수면 온도의 변동에 민감하다. 본 연구는 해수면 온도의 시간적 변동성이 해
무 형성 및 소멸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여름 해무 사례(2020년 8월 18-19일)를 대상으로 세가지 수치실험을 수
행하였다: (1)SST를 고정한 실험(CNTL), (2)대기 에너지 수지로 해양 skin 온도를 계산한 실험(SKIN), (3) 대기–해양 결합 지
역모델로 해수면 온도를 모의한 실험(CPLD). 

위성 및 부이 관측을 이용하여 해무 영역 모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실험이 FAR ≈ 0.70, BIAS > 2.5로 유사한 성능을 보
이며 과대모의 경향을 나타난다. 그러나 공간적·시간적 패턴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CNTL 실험은 연안 해무를 과대 모의하는 반면, 
SKIN과 CPLD 실험에서는 주간 해무 소산 패턴이 관찰되며, 특히 CPLD 실험은 연안에서 위성 관측과 유사한 해무 분포 특성을 보인
다. 해무 형성 메커니즘은 해수면 온도 일변동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난다. 정오 무렵 해수면 온도가 지상 온도보다 높은 조건에서 양의 
현열속이 형성되며 해무 유형은 이류무에서 증발 중심 과정으로의 전환이 발생한다. 단파 복사에 의한 온도의 상승은 포화수증기량 증
가를 통해 지표 근처 상대습도를 감소시켜 해무 소산을 유도한다. 동해안 지역은 서풍에 의해 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동해안에 고
온 건조한 공기를 유입하여 더 낮고 강한 역전층을 형성한다. 실험별 역전층 강도의 차이는 연안 해무의 지속성과 연직 구조 특성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ST의 시간적 변동성이 해무 예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기-해양 결합모델 적용 시 SST 변동 특성과 연
안 기상 현상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해무 모의에서 적절한 대기-해양 열교환 표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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